
삼성토탈, 법인세 350억원 “패소”
대전지법, 배당소득 세율 15% 적용 합당 … 다국적기업 탈세 제동

글로벌 정유기업 토탈(Total)에게 부여된 350억원의 법인세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부법무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1부(김병식 부장판사)는 6월11일 토탈의 자회사 삼성토탈이 서산세무

서를 상대로 제기한 350억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토탈은 영국 소재 중간지주회사를 투자계약 당사자로 내세워 자회사 삼성토탈

에게 투자했다.

토탈은 투자 이후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서산세무서가 한국-프랑스 조세조약에 따라 세율 15%를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려고 하자 계약 법인이 영국에 소재하기 때문에 한국-영국 조세조약에 따른 세율 5%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부는 배당소득을 실제 가져가는 곳이 프랑스 본사라는 점을 인정해 서산세무서의 징수 조치가 합당하다

고 판결했다.

계약 당사자의 소재가 아닌 소득의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산세무서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영진 변호사는 “다국적기업이 세계 각국에 있는 자회사를 내세워

세율이 유리한 조세조약을 택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적법 판결은 다국적기업의 탈세 행태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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